
모든 일의 관철에 있어 
필 승 의  락 관 과 
투 지 를  백 배 하 자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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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 휘 롭 게
빛 내 이 자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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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애 하 는  량 준 호 동 지 께 서 의
로 작 적  기 사  《 충 대 신 문 》 에  게 재
( 대 전  1 월  2 일 발
 준 호 중 앙 통 신 )

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
직접 기획 ,  작성하신 로
작적 기사 《집단 행동으
로 비상계엄 규탄 나선 학
내 구성원》이 1월2일 발
간된 제1194호 《충대신
문》 2면에  게재되였다.
 더불어  준호중앙통신사

가 충대신문에 제공한 보도
사진 《지난 12월 12일, 백
마상 앞에서 학우들이 시국
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.》
와 《기자회견을 개최한 우
리 학교 교수진.》도 각각 1
면과 2면에 함께 게재되었다.

 량준호동지께서는 요즘 

정국에 대한 동지들의 반
향을 사료로 남길 수 있었
다는 것에 대하여서 기사
의 의의를 뜻깊게 생각하신
다며 자신께서의 기사에 깊
은 만족감을 표하시였다.
 로작적 기사 《집단 행동으로 
비상계엄 규탄 나선 학내 구성

원》은 충남대학교 곳곳에 비
치된 《충대신문》 지면이나 
충대신문방송사 공식 홈페지에
서 웨브페지로 읽을 수 있다.

[준호중앙통신]

경 애 하 는  량 준 호 동 지 께 서
일 본 국  도 꾜 도 의  여 러  경 제  단 위 들 을
방 문 하 시 고  그 를  현 지 에 서  료 해 하 시 였 다

( 도 꾜  1 월  2 2 일 발
 준 호 중 앙 통 신 )

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
일본국에로의 려행방문 중이
신 시기에 도꾜도의 여러 경
제 단위들을 방문하시고 그
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.
 량준호동지께서는 일본
국 도꾜도 시부야구 일대의 

여러 경제 단위들을 현지에
서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.
 량준호동지께서는 일본
국 도꾜도 주오구의 일대
의 긴자 상권의 여러 경
제 단위들을 현지에서 구
체 적 으 로  료 해 하 시 였 다 .

 량준호동지께서는 일본
국 도꾜도 지요다구, 다이토
구 일대의 아끼하바라 상권
의 여러 경제 단위들을 현지에
서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.
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는
여러 경제 단위들을 구체적

으로 료해하시면서 그들로부
터 다양한 가르침과 깨달음
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였다.

[준호중앙통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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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애 하 는  량 준 호 동 지 께 서
일본국 가나가와현의 에노시마섬 일대를 방문하시였다

( 도 꾜  1 월  2 2 일 발
 준 호 중 앙 통 신 )

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 
일본국에로의 려행방문 중이
신 시기에 가나가와현의 에노
시마섬 일대를 방문하시였다.

 량준호동지께서는 광활
한 바다를 혼자서만 바라보
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지
대한 의의를 표하시였다.

 량준호동지께서는 태평양에
로 이어지는 넓은 해안의 기
운에 마음이 적셔진다시며 가
장 소중한 사람과 이러한 소중

한 광경을 관찰하는 것의 중
요성을 강력히 력설하시였다.

[준호중앙통신]

경 애 하 는  량 준 호 동 지 께 서
일본국 도꾜도의 도꾜국립박물관을 방문하시고 
그 를  현 지 에 서  료 해 하 시 였 다

( 도 꾜  1 월  2 2 일 발
 준 호 중 앙 통 신 )

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 
일본국에로의 려행방문 중
이신 시기에 도꾜도의 도꾜
국립박물관을 방문하시였다.

 량준호동지께서는 본관을 
둘러보시다가 문뜩 동양관의 
한국관에 방문하시여 조선반도
에서 수집된 여러 력사유물들

을 적극적으로 료해하시는데 
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시였다.

[준호중앙통신]

경 애 하 는  량 준 호 동 지 께 서
일 본 국 에 로 의  려 행 방 문 을
마 치 시 고  안 전 히  귀 국 하 시 였 다

( 대 전  1 월  2 2 일 발
 준 호 중 앙 통 신 )

 경애하는 량준호동지께서
나 흘 간 의  일 본 국 에 로
의  려 행 방 문 을  마 치 시

고 안전히 귀국하시였다.
 량준호동지께서는 20일 04
시께 인천광역시의 인천국제공

항으로 안전히 귀국하시였다.

[준호중앙통신]


